
‘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“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”인 1월 1일을 “세
계 평화의 날”로 지냅니다. 이날은 평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확
인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. 

지난 세기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었고, 가공할 만한 핵무기
의 등장으로 생존권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일
어나는 분쟁들을 목격하고 있지요.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곳곳에
서 ‘평화’가 중대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, 가톨릭교회도 복음 
정신에 따라 평화에 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성 요한 23
세 교황은 1963년 4월 11일 회칙 「지상의 평화」를 발표하면서 “평화
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
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.”고 천명
하였습니다. 또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1월 6일 교황청 산하
에 임시 기구로 정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. 세계 평화에 대한 
이러한 관심은 같은 해 12월 8일에, 매년 1월 1일을 “세계 평화의 날”
로 선포하면서 더욱 고조 되었습니다. 

교황 바오로 6세는 “가톨릭 신자들”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“모든 
선의의 사람들”을 대상으로 제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였
습니다. 여기서 “현세의 인간살이를 측정하고 계획하는 연초(年初)에 
하나의 희망과 약속인 ‘평화의 날’이 해마다 지켜지기를” 희망하였습
니다. 아울러 이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“가장 보편적인 가치 즉 진리
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”라고 밝혔습니다.

“세계 평화의 날” 제정이 전쟁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
하지만, 역대 교황님들이 매년 발표한 메시지를 볼 때, 평화를 단순히 
‘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’로만 파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곧 
진정한 평화란 정의, 평등, 화해, 일치, 대화, 연대, 인권, 자유의 모든 
개념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입니다.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약
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(에페 2,14)를 뿌리
내리는 사명의 본질이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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